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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특산물과 국내 대표 외식기업 CJ가 만나면?
남해군-국내 대표 먹거리 프랜차이즈 CJ 푸드빌, 30일 상생발전 협약 체결|| 빕스‘남해마늘 밀키트 3종’·뚜레
쥬르‘남해마늘빵 2종’도 출시

입력 : 2022-08-31 13:54:44

고품질 농·수·축 특산물을 생산하는 경남 남해군과 우리나라 대표적 외식기업이 상생 발전협약을

맺고 공동발전을 꾀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과 CJ 푸드빌은 30일 남해군청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

다.

협약식에는 장충남 군수와 김찬호 CJ 푸드빌 대표를 비롯해 변희성 CJ푸드빌 외식본부장, 이치형

베이커리본부장 등 CJ 푸드빌 관계자, 최재석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회장, 차용선 농협 남해군지부장,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협약은 CJ 푸드빌이 남해군 특산물을 자사 먹거리 제품 개발 등에 사용하고, ‘2022 남해군 방문의

해’를 포함한 남해군 관광·문화 자원 전반의 홍보에도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상생을 위한 첫 걸음으로 CJ 푸드빌의 대표 외식브랜드인 빕스(VIPS)가 남해마늘을 활용한 밀키트

제품을 출시, 오는 10월 남해 독일마을에서 열릴 독일맥주축제 기간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

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CJ 푸드빌은 남해군의 저명 축제인 독일마을 맥주축제에 공식 후원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뚜레쥬르도 남해마늘을 활용한 신제품을 개발, 출시하는 등 남해마늘 홍보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CJ 푸드빌은 남해마늘을 시작으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 특

산물을 활용한 제품 출시와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CJ 푸드빌 측은 자사가 운영 중인 서울 남산의 ‘N서울타워’ 전망대에 남해군 홍보관을

개설, 남해독일마을 맥주축제 를 비롯한 남해군 관광자원, 대표 특산물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편다.

김찬호 CJ푸드빌 대표는 “남해군과 협력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통한 ESG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의

미 있게 생각한다”며 “단순 식재료 수급과 제품화를 넘어 민관협력의 좋은 상생모델로서 농가 활성

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군과 CJ 푸드빌이 30일 상생협약을 체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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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군수는 “국내 대표 먹거리 프랜차이즈인 CJ 푸드빌의 탄탄한 역량과 남해군의 협력은 남해

마늘과 지역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으로 보물섬 남해

군의 브랜드 파워도 높아지게 됐다”고 화답했다.


